
[별표 3]

악취실태조사 절차 및 방법

1. 조사기관 선정

 가. 시·도(보건환경연구원 등) 등 전문(담당) 공무원이 직접 수행

 나.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, 악취검사기관, 한국환경공단, 국ㆍ공립연구기관 등 악취의 

측정 및 분석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

 다. 대학 등 민간 전문기관에 용역

2. 조사지역 기초조사

 가. 조사지역의 악취민원 및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등 조사

 나. 해당지역의 기상자료, 중점사업장, 다량 배출사업장 현황 등 조사

3. 조사기간(주기) 선정

 가. 대기질

   1) 조사대상 지역의 민원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

   2) 2일 이상 측정, 1일 측정시 날짜는 조정 가능하며, 새벽 1회(6~9시), 주간 1회

(11~17시), 야간 1회(19~22시) 이상 측정 

    ※ 기상, 인력 등의 여건 등에 따라 날짜는 조정 가능하며, 총 회수는 반기 당 6

회 (새벽 6~9시 2회, 주간 11~17시 2회, 야간 18~22시 2회) 이상 

   3) 기온, 풍향, 날씨 등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악취특성을 대표하고 

안정적인 기간을 악취조사기간으로 설정

 나. 악취배출사업장

   1) 배출구 또는 경계지역에서 사업장 당 연 1회 이상 측정, 사업장 배출구가 다

수인 경우 주요 악취배출원 위주로 선정(지도·점검 결과 활용 가능)

   2)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이 20개 이하인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며, 20개 이상인 

경우 중점 사업장, 대량 배출사업장 등 선정(최소 20개 이상)

4. 조사지점 선정

 가. 대기질

   1) 악취관리지역 내(4개 지점 이상): 악취관리지역을 4등분(가급적 동․서․남․북 방향)

하여 각 구역 별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, 특정(사업장 

단위)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주요 악취발생원과 배출구를 선정

   2) 경계지역 지역(2개 지점 이상):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

   3) 인근 영향(피해)지역(4개 지점 이상): 악취관리지역의 주변지역을 4등분(가급적 

동․서․남․북 방향)하여 각 구역별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 또는 



※ 본 고시 제8조에 의거하여 악취실태조사의 조사주기,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은 악취

실태조사 대상지역 여건 및 환경오염정도 등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음

악취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

 나. 악취배출사업장

   1) 배출구: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

일정한 악취배출구가 있는 경우

   2) 부지경계: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

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할 수 

있고,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가 없는 경우 부지경계에서 채취

5. 조사항목

 가. 대기질 조사: 복합악취 측정과 대상지역에서 발생(예상)되는 주요 지정악취물질을 

필요시 측정하되, 지정악취물질의 발생 여부를 모를 경우에는 전 항목 측정

   1) 복합악취

   2) 지정악취물질(필요시 전 항목 또는 발생 예상 항목)

   3) 기상요소 조사(기온, 풍향, 풍속, 기압, 습도, 일사량 등)

 나. 악취배출사업장 조사: 복합악취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,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

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 측정

   1) 복합악취(부지경계 또는 배출구)

   2) 지정악취물질(필요시 전 항목 또는 발생 예상 항목)

   3) 기상요소 조사(기온, 풍향, 풍속, 기압, 습도, 일사량 등)

   4) 배출구 시료 채취 시 유속, 직경, 높이, 온도 조사(모델링 등에 활용)


